
한중일 현대 한자음의 연구와 활용 - 공유와 공용을 넘어 공영으로*1

한성우(인하대)

1, 서론

이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의 대응 양상을 비교 대조해 한자음

연구와 한중일 각국의 외국어 교육 및 학습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음은 중국어 내에서도 한자음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한국과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음운체계에 맞게 수용된 이후 개

별 언어의 변화에 따라 독자적인 변화를 겪어 삼국의 한자음은 공통점과 차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

을 초성, 중성, 종성 및 음절로 나누어 각각의 대응 관계를 모두 분석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모

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한국한자

능력검정회에서 제정한 1급 한자

3,500자, 중국의 『通用規範漢字

表』 1급 상용한자 3,500자, 일본

의 常用日文漢字 2,136자를 종합한 4,361자를 비교분석한다. 이 한자를 다시

多音字와 多義字까지 처리해 총 8,420행의 기초자료를 <표 1>과 같이 정리

해 분석하였다.

2. 한자음과 음절의 분포 양상

* 이 연구는 郭蕊(山東靑年政治学院), 羅雲燕(北京外國語大學)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주제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세 책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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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음운체계가 서로 다르고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음절 각 부분의

음소 분포도 서로 다르다. 삼국의 음소 분포와 빈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음절의 각 위치에 쓰일 수 있는 음소의 종류와 분포가 다르므로 각 음소가

결합된 음절의 유형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삼국의 음절 구조 유형과 빈

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한자음의 대응 양상의 연

구

삼국의 한자음 대응 양상을

비교, 대조하는 것은 한자음

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삼국 한자음

초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파열음 계열

은 전체적으로 파열음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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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삼국에서 ‘파열음-파열음-파열음’의 일치한 대응은

비율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찰음 계열은

유일하게 50% 이상을 넘는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 이는 권설음을 포함한 파

찰음 계열의 통시적인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응 양상은 대

부분 삼국 음운의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이나 전반적으로는 음운체계에 부합

하는 대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

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

로 보면 모음의 대응은 자음

보다 유동적이다. 대부분 모음

의 대응 양상은 다양한 유형

에 분산되어 특정 유형에 집

중된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복모음까지 포함하여 비교하

면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

다. 이러한 복잡한 대응 양상

은 삼국 모음의 통시적인 변

천과 내부의 음운 현상에 의

하여 형성되었다. 중국어의 이중모음과 한국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

어에서 나타난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뿌리의 삼국 한자음은 그동안 독자적인 음운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종성의 대응 양상을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현대 중국어와 일본어

는 종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한국어는 비교

적 여러 자음이 올 수 있으므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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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대응 양상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국 한자음을 기

준으로 볼 때, 삼국 현대 한자음에서 종성의 대응은 다양해 보이지만 거의

한 유형에 집중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ㄱ, ㄹ, ㅂ/의 대응은 흥미롭

다. /ㄱ/과 /ㄹ/은 중국 한자음에는 ‘∅’에 대응되고, 일본 한자음에는 두 번째

음절이 /k/로 시작하는 ‘ku/ki’와 /ʦ/로 시작하는 ‘ʦu/ʦi’에 각각 대응된다. ‘ㄹ-

ʦu/ʦi’의 대응 양상은 매우 특이하다. 이는 입성 운미 /t/가 중국에서 /r/로 변

화된 단계가 있었는데 한국 한자음은 마침 그 단계의 발음을 수용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한자음의 종성 /ㅂ/는 중국과 일본에서 종성

이 비어 있는 ‘∅’에 대응된다.

음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대응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데 음절 유형에 따라 대응 양상을

보이면 <표 7>과 같다. 실제 언어생

활에서 한자음은 하나의 음절로 사

용되기 때문에 음절 층위에서의 대응 양상은 삼국 현대 한자음이 실제적으

로 어떠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지 보여준다. 음절의 구성 요소인 초성, 중

성, 종성으로 보면 음절 층위

의 대응은 자음 또는 모음의

대응 양상은 대부분 일치하

지만 결합 유형이 다양한 만

큼 음절의 대응 유형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4. 한자음 대응 양상의 활용

현대 한자음의 대응을 통

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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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한자음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좋지만 학습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각 언어별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 대응 관계는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이들의 결합인 음절을 살펴볼 수

도 있다. 한중 한자음의 대응 양상은 <표 8, 9>와 같다. 이를 통해 음소의

대응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한자음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빈도, 비율, 도식 등을 통해 대응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 학습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한중일의 학습자 모

두가 한자를 공유, 공용하고 있고 각 언어의 한자음에 대한 직관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와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면 학습과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학습과 교육에 도움이 될 대응 양상 몇 가지를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는 /o/와 /u/를 구별하지 않아 한국어나 일본어 학습 시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는데 각 언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정확한 발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자음은 실제 언어에서는 음절 단위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음절의 대응 관

계에 대한 이해가 활용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 음절의 대응은 기본적으

로 음소 단위에서의 대응이 종합된 것이므로 음소 단위의 대응 관계를 활용

하면 음절의 대응 관계를 학습자 스스로가 파악할 수도 있다. 음절 대응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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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자의 공유와 공용,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영

중국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 및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된 한자는 한중

일 삼국에서 ‘공유(共有)’와 ‘공용(共用)’되어 왔다. 한국과 일본에 고유한 문자

가 없던 시기에는 한문이 문어(文語)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한국과 일본

에서 자국문자를 사용한 이후에도 문어, 어휘, 표기체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현재에도 각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로 표기된 경우에는 독법과 현대 한자음의 차이로 정확한 발음을

알기는 어렵지만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음으로만 읽고

음절 단위의 표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쓰지 않아도 한자와 한국

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한자어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삼국의 한자음 대응 양상에 대한 이해는 언어 연구는 물

론 학습과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근대 이후 한중일 삼국의 어휘 생산과 사용 면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후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수없이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한자는 매우 유용했다. 본래 한자는 한

글자가 한 단어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물과 개념을 새로운 한자로 만드는 것

은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기존 한자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양산할 수 있었다. 본래 ‘번개’를 뜻했던 ‘電’이 ‘electro-’와 같이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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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전선.......’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또한 ‘배우다’를 뜻하

는 ‘學’이 ‘과학, 철학, 문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단어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 덕분에 한중일 삼국은 근대 이

후의 문물을 나타내는 어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까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되면

의미가 시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유용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문자가 있지만 한자를 병기

하여 얻는 이점이 크므로 한자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 한국은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한글의 특성으로 한자어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이고 한자어 조어법의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자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의 공유와 공용 경험은 한중일 삼국의 ‘공영(共榮)’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와 공용된 자산을 공

동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공동 작업이 시급

하다.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공유되

고 활용되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상호이해를 통

한 공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의 현대 한자음에 대한 이해와

활용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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